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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두종류의날짜가함께사용된다. 부분의아랍국에서도

역시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페르시아만에 있는 몇몇 국가에

서만이슬람력을공식달력으로사용하고있다.

아무튼 달력이 그레고리력으로‘천하통일’됨에 따라 시간

측정법도 정교해졌다. 1884년 세계적인 시간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이루어졌다. 표준시간 정립을위해 국그리니치자

오선을기준으로지구를북에서남에이르는24개지역으로나

누었다. 날짜가 변하는 기준선은이 자오선의180도 지점에 있

다. 

1911년에 UT라고 불리는‘세계시’가 제정됐다. 이 시간은

정오를 기준으로 한 그리니치 평균시(GMT)로 여기에 12시간

을 덧붙여 하루가 자정에 시작되도록 한 것이다. 1956년에는 1

초가 태양년 한 해의 1/31,556,925.9764로 정했는데 이것은

190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967년에는‘원자시’가 나타났

다. 이제1초의길이는지구의움직임과관련된것이아니라원

자의 움직임과 연관됐다. 1년은 더 이상 365.242199일이

아니라 한 두 개의 진동의 차이는 있지만 세슘 시계의

290,091,200억진동하는시간으로정해졌다.

요일 명칭, 일곱 행성에서 유래

문헌상으로 한 주를 7일로 나눈 것은 성경에 최초로 기

록돼 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주를 구성하는 7일에 해‘요일’

이라는 말 신에‘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등으로

불 고, 10계명에 따라 안식일인 일곱째 날을 신성시해

어떤일도하지않고무조건쉬었다.

요일에 지금과 같은 명칭이 붙은 것은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가A.D. 321년 매주 첫째날을휴

일로 정하는 법령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요일의 명칭은

고 인들이 관찰할 수 있었던 태양과 달을 포함한 일곱

행성에서 따왔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것은 고 바빌

로니아 점성술에서 유래했다. 일곱 행성이 돌아가면서 매시간

을 지배하며, 하루의 첫째 시를 지배하는 행성이 그 날을 지배

한다고생각했다. 바빌로니아사람들은태양을신으로섬겨태

양의날인일요일을휴일로정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의 달력에 유 인들과 기독교인들

이 쓰고 있던 일주일을 도입했지만 요일의 이름은 바빌로니아

의 점성술에 근간을 두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A.D. 321년

3월7일 첫째 날을 태양의 날로 선포하고 이 날을 예배일이자

공휴일로 정한 뒤 둘째 날은 월요일, 셋째 날은 화요일, 넷째

날은수요일, 다섯째날은목요일, 여섯째날은금요일, 일곱째

날은토요일로명명하는칙령을내렸다. 

첫째날(일요일)을‘태양의날’이자공휴일로정한것은당시

로마인의 다수를 차지한 미트라(태양신) 교도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다.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을 예배일로 지켜오던 유태

인들과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에 반 했지만 교회 지도자와 미

트라 교도 등 다수 로마인은 칙령에 지지해 일요일 휴일이

서서히정착돼갔다.

네덜란드 14세기 말 달력

1931년 7월 21일 <동아일보>( ) 사설 내용이다. 

“도리켜 우리의 사회를 하면 이 수입된지 이미 수

십년에 달했건만 ( 서 받은 자를 제외) 과 의

을 세일 밧게 없다. 어찌 애오라지 할 일이 아니랴. 환경

이 히 불리하다 할지라도 좀더 민중의 노력이 잇섯드면 현

재 수 이상의 학위를 받앗슬 것이다.

그러나 다시 考하면 당국의 조선인에 한 의식적 차

별감 혹은 제한적 정책에도 그 원인이 잇지 안을 수는 없다. 알

기쉽게 현재의 京 에는 조선인으로서 의 교수는커녕

의 조교수도 없지 안흔가. 아마 당분간도 역시 그러하리라

믿는다. 이것은 당국의 차별 정책이오 조선인의 무능에만 잇는

것이 아님을 웅변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곳 당국자들의 양

심상의 답변을 구하는 바다.”

바로 그 전날 당시의 민족 신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조선인 이태규가 일본 교토 학에서 조선인으로는 처음

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사설은 바로

그의 박사 학위를 계기로 쓴 이다. 조선이 개화한지 수10년 사

이에이제겨우10명정도의의학박사와단한명의이학박사밖

에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그 원인이 일제의 차별 정책에도 있다

고신랄하게비판하고있다.  

일제때 조선인 최초의 이학박사

이 주인공 이태규( 圭 1902~92, Ree Taikyue)가‘과학기

술인명예의전당’에올랐다.  사실은그가조선최초의이학박사

는 아니었다. 당시 신문들이 정보에 어두워 이미 미국 미시간

학에서 1926년 이원철이 천문학으로 이학박사를 받았다는 사실

은 접어둔 채 이태규를 처음이라 보도했을 뿐이다. 여하튼 이원

철이 한국의 천문기상학을 개척한 인물인 것과 똑같이 이태규는

화학을개척한선구자 다.     

이태규는1902년1월26일충청남도예산( )에서한학자이

용균( 均)의 6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형과 함께 서당

에서한문을수학했는데천자문을단번에외어주위를놀라게했

다고 그의 고향 예산의 인터넷 사이트는 소개하고 있다. 아버지

에게서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익힌 그는 신학문을 하라는 아버지

의 독려 속에 8세에 소학교에 들어갔다.  1915년에는 예산보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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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수석으로 졸업, 경성고등보통학교(현재의 경기고)에 무시험

으로 입학할 만큼 뛰어난 수재 다. 그는 학교 때 산과 알칼리의

중화반응실험을통해과학의놀라운세계에흥미를갖게되었다

고훗날회고한바있다.

1919년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그도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렇지만이듬해학교에서조사받을때에는그런일없었다고거짓

말하여 1920년 무사히 졸업장을 받았다고 그는 회고하고 있다.

그리고 곧 그는 관비로 일본 히로시마(廣 )의 광도사범[廣 高

校]에진학할수있었고, 1924년이학교를마친다음교

토 학(京 )에서 화학을 공부하여 1931년 이학박사가 되었

다. 그리고 1936년 교토 학 조교수가 되었다. 일본 유수의 학

에서 교수가 되었다는 것부터가 당시로서는 단한 광이었음

이분명하다.  

그의 일생을 줄을 그어 나눠보자면 략 공부하던 초기(1902~

45), 미국에서의 학자 생활(1947~73), 그리고 귀국 후의 교수 시

절(1973~92)로나눌수가있다. 일제하에서어린시절을보낸다

음의시간만보자면약25~30년씩의3기로나눠지는셈이다. 제

1기는그의성장과교육을위한시기 고, 중기와후기는한국화

학계를 이끌어준 지도자로서 절 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 유학생을 지도하여 훗날 한국 화학계 지도자가

거의모두그의제자라할수있게되었고, 후기에는귀국하여이

미그의제자들이이끄는한국화학계를위에서내려다보고지낸

일생이라할수있겠다.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사람으로서 미국에 공부

하러 갔다는 것도 이태규만의 특이한 경력이라 할 만하다. 그가

고교에 다니던 때 조선에서는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에게 어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일본에 유학한 이태규는 무진 애를

먹었다고 뒷날 회고하고 있다. 그는 수학 시간에 나오는 자만

몇가지익혔을뿐이어서, ABC에서시작하여몇 자와XYZ는

배웠지만, J부터는 아예 자를 몰랐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에

가자마자 어 원서란 것으로 공부를 해야했던 셈이다. 그렇게

배운 어를 가지고 그는 교토 학 교수로서 미국 유학을 떠났

다.  

1938년 12월 프린스턴 학에 방문교수(visiting scientist)로

갔던 그는, 2년 7개월 만인 1941년 7월 일본에 돌아왔다. 일본

사관 직원이 전쟁이 날지도 모르니 귀국하라고 권고했기 때

문이었다. 프린스턴에서는 헨리 아이링 교수와 각별했고, 당시

같은 캠퍼스에 있던 아인슈타인과는 산보하다 만나 간단히 인사

하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이 때의 인연으로 아이링이 유타

학으로 옮긴 다음 이태규는 해방 후 유타 로 건너가 그와 함께

논문도 발표하게 된다. 아이링은 양자화학에 선구적인 이론도 발

표한 학자로 그와의 협력이 한국 화학계의 발전에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한국 유학생이 이태규를 따라 유타 에

가서공부하고돌아왔기때문이다.    

국내 화학 기초 다지고 성장에 큰 몫

일본에서 학위를 받고 교수생활을 하던 시기에는 그는 조선의

화학 발달에는 이렇다할 기여를 하지 못했다. 1933년 국내에서

이화학( )연구기관을 만들자는 운동이 있을 때는 그를 초빙

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그런 연구기관은 만들어지지 못했고,

일제 시기에는 조선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해방 후 3년, 미국 유타 학 교수로 일한 25년,

그리고 귀국한 1973년 이후, 이태규는 한국 화학의 기초를 다지

고그성장에큰몫을담당했다. 

첫째로 해방 직후 3년 동안 그가 서울에서 한 일을 살펴보자.

1943년 교수가 된 그에게 일본은 창시개명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 덕택에 그는 이름을 지킨 채 1945년 12월 귀국했다.  바로 서

울 이공학부장, 그리고 이어 문리 학장을 하면서 그는 후배들

을 데려왔다. 일본의 오사카제국 학 출신으로 그의 조교를 했던

김순경(金 敬), ‘아주 머리가 좋은 도호쿠제 출신의 월북한’

김용호(金 ), 그리고 최상업, 김태봉, 이종진, 최규원, 김내수

등이 그들이다. 이들이 모여 1946년 6월 조선화학회를 탄생시켰

고, 이태규는 초 와 2 회장이 되었다. 하지만 세상일에 어울

릴 줄 모르던 화학자 이태규는 당시 국 안(國 )을 둘러

싼 갈등과 폭력, 특히 그 배경을 이룬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에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다. 또한 화학공학자로교토제 화공과를

나와 박사학위를 받은 3년 아래 이승기( 基 1905~96)와 사이

가 좋지 않았던 듯하다. 이승기는 뒤에 월북하여 북쪽의 가장 주

목받는과학기술자로성공했다.   

그는견디지못하고1948년9월미국으로떠났다. 아이링교수

가 유타 학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학 연구교수로 갈

수가 있었던 때문이다. 원래 2년 계획이었지만, 한국전쟁으로 주

저앉게 되었고, 1년 동안은 가족과 통신도 두절될 정도의 어려움

속에 지냈다. 당시 가족의 외국 이주란 불가능했지만, 그의 어

선생이었던 변 태( 1892~1969)가 외무장관을 거쳐 1953

년 국무총리가 되었던 덕택에 6년 만에 가족과 재회하게 되었다

고그는회고하고있다.    

평생연구한분야를그는4가지라고말한일이있다. 송상용교

수와 담한 기록을 보면, 유변학( rheology), 액체 이론,

촉매흡착, chemical kinetics 등이 그것이다. 김동일 박사와

1986년 9월 31일 <일요방담> 프로에서는 액체이론, 반응속도론,

촉매이론, 점성이론이라 말하기도 했다. 특히 점성 이론에 해

서는 도표까지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에게 설명했는데, 물은 잘 흐

르고(뉴턴 액체) 기름은 끈적끈적하며 잘 흐르지 않는데(비뉴튼

액체),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자기 전공의 한 부분이었다고 설명

했다.  

유타 학서 많은 후배, 제자 배출

유타 학에서 그가 가르친 제자로는 양 강( 岡), 한상준, 장

세헌, 김완규, 김각중, 전무식, 백운기등을들고있다. 물리학의

권숙일(전과기부장관), 이용태(삼보컴퓨터명예회장) 등도유타

학에서그의 향을받은것으로알려져있다. 

귀국하여 과학원 교수로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

는 학생들에게는‘예민한 관찰과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했고,

이를 어로‘keen observation and everlasting effort’라고

표현했다. 

한학자로서 어린 이태규를 엄하게 가르친 그의 아버지는“

”(정신을 한곳에 집중시키면 무엇이든 못하리!)

을 강조했다는데, 이태규는부친의 가훈을‘Everlasting Effort’

(끊임없는 노력)라고 번역하고 여기에 과학자로서의‘Keen

Observation’(예리한 관찰)을 묶어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유타 학에서그는아침9시에연구실에나와새벽1시까지연구

에 전념하 으며, 주위의 한국 학생들도 자연히 그의 습관을 따

르게되었다고전한다.

학 졸업 후 휘문고 교사 던 시인 정지용( 1903-?)의

권유로 그는 정식으로 카톨릭 신자가 되었다. 그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교사를 하던 박인근과 1932년 전북 익산의 나바우성당에

서 결혼했는데, 이 중매자도 바로 정지용이었다. 슬하에 1남 3녀

를 두었다. 뒤에 김동일 박사와의 담에서 그는 과학자로서 신

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종의‘양자적 도약’(Quantum

jump)이필요하다고말한적이있다. 과학의세계와종교의세계

는같은차원에있지않음을강조하려했던것으로보인다.  

1973년 귀국하기 이전에 이미 그는 1964년 한화학회 초청으

로귀국하여16회강연을한일도있다. 그렇지만그는미국에사

는동안에는한국인제자를기르는데에만전력했을뿐고국에서

직접활동한일은거의없었던셈이다. 

구 귀국한 노년의 그에게는 그 후 학술원 회원, 학술원상, 국

민훈장 무궁화장, 서울시문화상, 세종문화상 등이 주어졌고,

1992년 10월 26일 세상을 떠나자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제2묘역

에안장되었다. 

한국 최초의 화학자로서 알맞은 우를 받았던 것이다. 한국화

학회는1994년에이태규박사를기념하기위해 <이태규학술상>

을제정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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